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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년의 터,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

일 시 : 2019. 7. 17.(수) 13:3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1. 내일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71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음했다. 

2. 그러나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

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을 훼손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하

여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3. 대표적 적폐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하여 사법

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결과는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한일간

의 최악의 외교경제 전쟁으로 이어져 경제의 폭망과 대북 안보전선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4. 민노총의 법치파괴를 방치하고 최저임금 폭주, 주52시간 강제 및 탈원전 등 반헌법적 시장개입으

로 경제파탄을 가속화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친정부 노조에 장악된 나팔수 역할

을 하고, 비판적 언론을 옥죄고 있음으로써 국민은 대한민국의 파국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다.  

5. 이에 한변과 변호사연합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억만년의 터를 지키고자 헌법 및 

청원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탄핵사유에도 이를 수 있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청원권을 행사하는 발표회를 갖기로 했

다. 애국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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